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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Banhahubak-tang is indicated for globus hystericus, marked by a subjective sensation as if 

something stuffed in the throat, chest distress, cough or vomiting, greasy whitish, taut and smooth pulse.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Banhahubak-Tang extract (BHTe) were tested for anti-stress action. 

Methods : BHTe was extracted by pure water using electronic extractor and then fed to ICR male mice (20±2g) 

orally with the dose of 100㎎/㎏/day for five days. Mice were exposed to sociopsychological stress by 

restraining and seeing foot shock stressed mice for one hour for five days.

Results : BHTe administered group showed a tendency of decreasing of serum corticosterone secretion when 

compared with control group, and BHTe administration also significantly up-regulated noradrenaline secretions 

in the dorsal cortex of brain. Lipid peroxidation of the brain tissues of mice were tested by measuring 

malondialdehyde, but BHTe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The elevated plus-maze test was designed to detect 

the effect of anxiolytic drugs, and BHTe administered group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of latency time.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BHTe can effectively rid the psychological stress and it’s related 

diseases.

Key words : Banhahubak-tang extract (BHTe), psychological stress, corticosterone, noradrenaline, lipid 

peroxidation, anti-anxiety effect

1)2)

서  론

스트레스란 개인으로 하여금 적응에의 요구를 강요하고 신

체적 또는 심리걱 압방 상태를 일으키는 위험인자를 말하는 

것으로1), 심리적 스트레스는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부정적 

사건이나 상황에 의한 개인적인 심리적 부담으로 정의된다2).

스트레스 반응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계, 내분

비계, 면역계 등의 생체 조절계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3-4),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신경이 예민해져 걱정과 

불안, 초조, 긴장 등의 현상으로 신경쇠약과 우울, 의욕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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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藥名

(Herbal Name)

生   藥   名

(Scientific Name)

重 量

(Weight, g)

半夏 Pinelliae Rhizoma 12

厚朴 Magnoliae Cortex 9

茯苓 Poria 12

蘇葉 Perilla Herba 6

生薑 Zingiberis Rhizoma Crudus 9

Total Amount 48

등의 징후가 나타나고 정서 상태의 불안정과 비탄 및 증오감

을 갖게 된다5). 나아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조

급성, 긴장, 권태감 등의 심리적 증후가 발생하거나 식욕부

진, 공격적 행동, 약물중독 등의 행동적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1,6-7).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들은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써 

내부에서 氣의 변조를 야기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기초가 되

고, 신체에 대하여 병적 요인을 제공하여 여러 질환을 유발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8-9), 모두 七情의 변화에 의해 나

타날 수 있는 氣虛, 氣鬱, 氣逆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다10-11).

한의계에서는 스트레스를 氣의 비정상적인 변화로 인식하

고 한약재 투여에 따른 항스트레스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데, 신체적 스트레스에 대해 보혈안신탕12) 

등의 복합 처방의 투여로부터 산조인13)과 같은 단일 약재의 

투여로 인한 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는 있으나, 심리적 스트레

스에 대해서는 遠志14), 半夏15), 石菖蒲16) 등 단일 약재에 대

한 연구 보고는 많으나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복합 방제에 

대한 연구 보고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半夏厚朴湯은 金匱要略17)에 부인의 梅核

氣 등과 같은 증상을 치료한다고 처음 수록된 이후 七情에 의

한 氣鬱, 氣逆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처방으로 항암 및 면

역조절작용에 관한 연구 등은 다수 있으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저자는 半夏厚朴湯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스 부하 장치에서 일정 시간 동안 스

트레스를 유발한 후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지표인 혈청 중 

corticosterone, 뇌 조직 내의 noradrenaline, 뇌 조직 내 

지질 과산화물, elevated plus-maze로 야기한 스트레스에 

대한 항불안 효과를 측정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

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동물
동물은 체중 20±2g의 ICR계 수컷 생쥐를 대한실험동물 

(대한실험동물, 한국)에서 구입하여 본 대학 동물사육실에서 

고형사료 (삼양사료, 한국)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2주일 

이상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2) 처방 및 약재
본 실험에서 사용한 半夏厚朴湯은 金匱要略17)에 수록된 내

용에 준하여 환산된 용량을 사용하였으며, 본 실험에 사용된 

약재는 동신대학교 부속광주한방병원 약제과에서 구입한 것을 

정선하여 사용하였다. 한 첩의 분량은 다음과 같다 (Table 1).

Table 1. Composition of Banhahubak-tang

2. 방법 

1) 약재 추출물의 調製
半夏厚朴湯 2 첩 분량인 96 g을 증류수 1,500 ㎖과 함께 

전기 약탕기 (DWP-1800T, 대웅, 한국)로 100℃에서 2 시

간 전탕한 후 추출액을 부직포를 이용하여 찌꺼기를 제거한 

후 동결 건조기 (SFDSM06, 삼원, 한국)를 이용하여 5.1 g의 

건조 추출물을 얻었다. 이를 냉동실에 신선하게 보관하였다가 

실험 직전에 필요한 농도로 증류수에 녹여 시료로 사용하였

다.

2) 실험동물의 분류 및 약물 투여
실험동물을 신체적 스트레스군, 대조군 및 실험군의 3 개 

그룹으로 나누어 신체적 스트레스군은 전기적 충격을 부하하

였고, 대조군은 신체적 스트레스군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써 정신적 스트레스를 부하한 후 증류수를 투여하였고, 실험

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부하한 후 半夏厚朴湯 추출물을 

100 ㎎/㎏로 투여하였다. 투여 시기와 방법은 각각 1일 1 회 

5 일간 스트레스 부하 30 분 전에 경구 투여하였다.

3) 스트레스 부하 장치 및 실험
스트레스 부하 실험은 Ogawa 등18)이 개발한 것을 

Shibasaki 등19)이 보완하여 개발한 심리적 스트레스 부하 장

치를 사용하여 Fig. 1과 같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의 

일상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를 대신할 수 있도록 고안․제작된 

communication box를 사용하여 ICR mouse를 실험 동물로 

하여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상태를 유발한 다음 半夏 추출물

을 실험군에 투여하여 스트레스의 해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였다.

기타 대체적인 실험 방법은 저자들의 선행 연구14)에 준하

여 수행하였는데,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적 스트레

스 부하 장치는 크기가 64×64×40 ㎝로서 16 개의 작은 방

(16×16 ㎝)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어둡게 표시된 8개의 

방 바닥에 1.3 ㎝ 간격으로 직경 0.5 ㎝ 굵기의 동선을 깔고 

foot shock으로 전기적 충격을 부하할 수 있도록 전기 장치

에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들 16 개의 방 사이에는 투

명한 플라스틱으로 설치하여 foot shock에 의한 전기적 충격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했다. 전기적 foot shock은 2.0 ㎃

의 전류를 10 초 동안 진행되며 120 초 간격으로 다시 foot 

shock이 부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매일 10 시부터 실험 동

물마다 1 시간의 foot shock이 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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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e of the communication box. Foot shock mice were 
placed individually in the eight shaded areas (foot shock 
compartments). Psychological mice were placed in the eight solid 
areas (nonfoot shock compartment). Foot shocks were delivered 
in shad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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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bird's eye view of plus-maze. Solid area consisted of 
two opposite open arms, and shaded area crossed with two 
enclosed arms with 40㎝ high walls. The arms were connected 
with a central square (10×10㎝) to give the apparatus a plus 
sign appearance.

4) 스트레스 해소 효과 측정
(1) 혈청 중 코티코스테론 함량 측정

생쥐를 ether로 가볍게 마취시키고 3 ㎖ 용량의 일회용 주

사기 (삼우, 한국)로 혈액을 복부 대정맥으로부터 1.0 ㎖ 취

하여 실온에 30 분 방치한 후 냉장원심분리기 (VS6000CFN, 

Vision, 한국)로 1,300×g로 20 분간 원심분리시켜 상층의 

혈청을 얻었다. 혈청 중 코티코스테론 함량은 Zenker 등의 

방법20)에 준해 측정하였다. 즉 혈청 0.3 ㎖에 증류수 0.7 ㎖

를 넣어 혼합하고, chloroform 10 ㎖로 진탕하여 코티코스

테론을 추출한 다음 800×g에서 5 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

을 분리 제거한 후, 0.1N-NaOH 용액 1 ㎖을 가하고 진탕

하여 2 회 이상 세척한다.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세척한 chloroform 층 9 ㎖를 취하여 3 ㎖의 형광시약 

(H2SO4 : 50% C2H5OH = 2.4 : 1)을 가하고 진탕한 뒤, 

8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고 chloroform층을 제거하고 

잔류액을 2 시간 동안 실온에 방치한 다음 형광광도계를 사

용하여 excitation 470 ㎚, emission 520 ㎚에서 측정하였

다. 검량선은 표준 코티코스테론을 99% 에탄올에 용해시켜 

표준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2) 노르아드레날린의 측정

뇌세포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는 Kohno의 방법21)에 

따라 측정하였다. 뇌 조직 중 dorsal cortex 쪽을 분리하여 

0.1% 메타비스황산나트륨을 포함한 0.2 N 황산 4 ㎖로 저온

에서 마쇄한 다음, 8000×g로 5분간 원심분리한다. 상층액을 

2 ㎖ 취한 다음, 0.1% Na2S2O5와 0.05% EDTA를 포함한 

0.4 N PCA 3 ㎖을 첨가한다. 다시 8000×g에서 10분간 원

심분리한 후 상층액은 캡튜브에 옮긴 후 실험하기 전까지 

-45℃의 냉동고에 저장한다.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량 측정

을 위한 파이렉스 칼럼(pyrex column : 직경 6 ㎜, 높이 25 

㎝)은 유리솜(glass wool)으로 막고 정확히 6 ㎝의 높이에서 

pH 7.5-8.0로 활성화된 알루미나(alumina)로 채운다. 노르

아드레날린은 0.05 N PCA 2 ㎖로써 칼럼을 통해 추출한다. 

추출한 후 요오드(iodine) 시약 2 ㎖을 첨가하여 형광화합물

로 전환시킨다. 노르아드레날린의 형광물질은 형광광도계를 

사용하여 excitation 380 ㎚, emission 495 ㎚에서 측정하

였다. 노르아드레날린 표준물질은 100 ㎍/㎖ 농도로 준비하

여 표준검량선에 의거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량(ng/g brain)

을 정량하였다.

(3) 뇌 조직 내 지질 과산화물 함량 측정

뇌 조직 내 지질 과산화물은 대사산물인 malondialdehyde 

(MDA) 함량을 측정함으로써 평가하였는데 Uchiyama 등의 

방법22)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간략히 기술하면, 희생된 생쥐

의 뇌을 적출하여 130 mM NaCl, 5 mM KCl, 10 mM 

Tris-HCl(pH 7.4)로 된 냉장 보관 용액을 혈관 내로 주입하

여 혈액을 제거한 다음 Stadie-Riggs microtome(Tomas, 

U.S.A.)을 사용하여 가로 및 세로의 길이는 각각 1㎝, 두께

는 약 0.3～0.5 ㎜ 되도록 절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뇌 조직 절편을 1% phosphoric acid 3 ㎖과 

0.6% thiobarbituric acid 용액 1 ㎖을 첨가하여 끓는 물에

서 60 분간 중탕하였다. 1-butanol 4㎖을 첨가하여 완전히 

섞은 다음 800×g에서 25 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의 흡

광도를 534 ㎚와 510 ㎚에서 측정하였다. MDA 값은 단백질 

1 ㎎ 당 pmoles로 표시하였으며, 단백질 농도는 Bradford의 

방법23)으로 측정하였다.

(4) 항불안 효과 측정

항불안 효과는 생쥐를 이용하여 elevated plus-maze 

(Fig. 2)에서 측정하였는데, 일반적 사항은 저자들의 선행 연

구 방법15)에 준하여 수행하였다. 즉, 半夏厚朴湯 추출물을 

100 ㎎/㎏ body weight/day 용량으로 5 일 동안 경구 투여

하였으며, 최종 약물 투여는 실험 시작 1시간 전에 투여가 종

료되도록 하였다. 대조군은 음용수를 경구투여 하였으며 각 

군은 10 마리 내외로 하였다.

약물 투여가 종료된 후 항불안 효과의 측정은 합판으로 제

작된 elevated plus-maze를 이용하였다. 이 장치는 바닥에

서 50 ㎝ 높이에 설치된 십자형 미로로서, 길이 50 ㎝ 폭 

10 ㎝의 4개의 통로 가운데 마주보는 2 개는 개방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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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동일한 다른 2 개의 통로는 높이 40 ㎝의 벽으로 둘

러싸여 있다. 중심 platform은 가로 10 ㎝ 및 세로 10 ㎝로 

하였다. 실험을 시작할 때 생쥐는 maze의 open arm에 머리

를 밖으로 향하게 놓은 다음 maze를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하

였다. 행동은 5 분간 관찰하였으며, 생쥐가 open arm과 

closed arm에 머문 시간, 각 arm의 출입 횟수 및 총 이동거

리 등을 측정하였다.

5) 통계 처리
실험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통계 패키지인 SPSS 

(Ver. 12)를 이용하였다. 실험 성적은 평균±표준오차 

(mean±SE)로 나타내었으며, 실험군 간 평균의 차이를 검정

할 때에는 student's t-test로 검정하여 p-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혈청 중 corticosterone 함량 측정

혈청 중 corticosterone 함량을 측정한 결과 (Fig. 3) 정

상군에서의 수치가 168.8±16.3 ng/㎖인데 비해 심리적 스

트레스를 받은 대조군에서는 383.0±50.9 ng/㎖으로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 실험군에서는 253.2±15.1 ng/㎖로 나타

나 대조군에 비새 다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신체적 스트레

스를 받은 스트레스 대조군에서의 경우 649.7±18.6 ng/㎖

이었다.

2. 뇌 조직 내 noradrenaline 함량

뇌 조직 내 noradrenaline 함량을 측정한 결과 (Fig. 4) 

정상군에서 209.2±12.6 ㎍/g brain 인데 비해 심리적 스트

레스를 받은 대조군에서는 125.7±10.6 ㎍/g brain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실험군에서는 182.5±6.0 ㎍/g brain

으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해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신

체적 스트레스를 받은 스트레스 대조군에서의 결과는 

71.8±6.6 ㎍/g brain이었다.

Fig. 3. Effect of BHTe on corticosterone level of 
ICR-mice for 5 days. Normal, normal group. FS, foot 
shock stress group. Normal, naive group. Control,
psychological stress group. Sample, psychological
stress group, and were administered BHTe containing 
100 ㎎/㎏/day. *, significantly different when 
compared (p<0.05).

  

Fig. 4. Effect of BHTe on noradrenaline level in brain 
dorsal cortex area of ICR-mice for 5 days. FS, foot 
shock stress group. Normal, naive group. Control, 
psychological stress group. Sample, psychological stress 
group, and were administered BHTe containing 100 ㎎/㎏
/day. *, significantly different when compared (p<0.05).

3. 뇌 조직 내 지질 과산화물

뇌 조직 내 지질 과산화물 함량을 측정한 결과 (Fig. 5) 

정상군에서는 2.25±0.20 nmole MDA/㎎ protein인데 비

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대조군에서는3.70±0.21 nmole 

MDA/㎎ protein으로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실험군에서는 3.20±0.31 nmole MDA/㎎ protein으로 대조

군과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은 

스트레스 대조군에서의 결과는 5.95±0.36 nmole MDA/㎎ 

protein이었다.

Fig. 5. Effect of BHTe on lipid peroxidation in the brain 
tissues of ICR-mice for 5 days. FS, foot shock stress 
group. Normal, naive group. Control, psychological stress 
group. Sample, psychological stress group, and were 
administered BHTe containing 100 ㎎/㎏/day.

4. 항불안 효과

Elevated plus-maze를 이용한 半夏厚朴湯 추출물의 항불

안 효과를 관찰한 결과 (Fig. 6) open arm에서 머무는 시간

이 정상군에서는 136.0±5.1초 인데 비해, 심리적 스트레스

를 받은 대조군에서는 61.3±7.0초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며, 실험군에서는 106.3±6.5초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신체적 스트레스르 받은 스트레스 대조군에서의 

결과는 73.3±3.8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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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open arm과 closed arm 사이의 이동 횟수를 5 분 

동안 측정한 결과 (Fig. 7) 정상군에서 9.3±1.2회인데 비해, 

심리적 스트레스 대조군에서는 10.7±1.5회, 실험군에서는 

11.0±1.7회로 나타나 각 군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은 스트레스 대조군에서의 결과는 

11.7±1.2회였다.

Fig. 6. Effects of BHTe on the psychological stress on 
the time spent in open arms of the elevated plus-maze
test in mouse. Values represent mean±SE of six mice 
per group. FS, foot shock stress group. Normal, naive 
group. Control, psychological stress group. Sample, 
psychological stress group, and were administered BHTe 
containing 100 ㎎/㎏/day. *, significantly different when 
compared (p<0.05).

Fig. 7. Effects of BHTe on the psychological stress on 
the number of arm entries into the closed arms of the 
elevated plus-maze test in mouse. Values represent
mean±SE of six mice per group. FS, foot shock stress 
group. Normal, naive group. Control, psychological 
stress group. Sample, psychological stress group, and 
were administered BHTe containing 100 ㎎/㎏/day.

고 찰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물리적, 화학적, 정신적 스트레스

에 노출되어 있으며 여러 질병의 발생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

데, 국내 의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위궤양 및 이와 관련된 성

인병의 70%가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24), 미국에서

는 질병의 70-90% 정도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이라고 추정

하고 있다25-26). 이러한 스트레스는 외부의 위협에 대한 인체

의 반응, 자아 위협에 대한 반응, 환경적 요구와 유기체의 반

응 능력간의 불균형, 그리고 자원의 위협이나 손실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질병은 외부로부

터의 위협이 반응 능력의 수준을 넘어서거나 혹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각 개인들의 자원에 위협을 가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또 최근에는 심리적이면서도 또한 상황적 맥

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인 속성을 띠는 인간의 

갈등 상태를 표현해 주는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항상성 (homeostasis)의 개념을 

제창했던 Cannon27) 이후 Selye28)의 ‘스트레스 학설 

(stress theory)'이 출발점이 되며 그 후 Selye는 스트레스를 

요구에 대한 생체의 불특정 반응이라고 정의하였으며29), 불특

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상이한 스트레스를 주는 자극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동일한 형태의 반응들을 의미하는 것

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스트레스에 대해 Holmes와 Rahe는 

사회학적 관점30), Lazarus의 심리학적 관점31-32)에서 접근하

는 등 연구의 범위가 점차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최근에

는 신체적, 심리적, 영적 차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까지 

확대 발전하고 있다33-34). 이 가운데 사회적 또는 심리적 상

황은 인식의 평가와 위협의 판단을 통해 스트레스 요인이 되

기도 하는데35), 사회심리적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서 개인이 그러한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심리적

인 부담을 갖게 되는 환경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라 정의하고 

있다2).

또한 스트레스는 여러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등의 여러 기능 장애를 일으키

는데, 뇌의 시상과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어 내분비계와 자율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부신피질을 자극하여 

corticosteroid 중 하나인 corticosterone의 분비를 촉진하거

나 뇌의 noradrenaline의 분비를 감소시켜 스트레스 상황 하

에서 불안이나 공포를 수반하는 怒恐喜悲 등의 감정의 격동을 

일으키기 쉽게 된다3-4). 또한 각종 면역기능을 감소시키고 신

체적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이는 활성 

산소의 공격에 의한 지질 과산화 반응으로 지질 과산화물이 

생성되거나 과산화물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

다4,36).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黃帝內經 靈樞 口問篇37)

에서 “夫百病之始生也, 皆生於風雨寒冷, 陰陽喜怒, 飮食起居, 

大驚卒恐則 氣血分離”라 하여 스트레스 인자로 氣候, 情動, 

飮食, 起居 등을 제시하였고, 宋代의 陳은 三因方38)에서 질병 

발생의 인자로서 六淫邪氣의 침습을 外因으로, 情志에 손상된 

것을 內因으로, 飮食勞倦, 跌仆金刀 및 蟲獸에 상한 것 등을 

不內外因으로 크게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黃帝內經을 비롯한 역대 문헌에서는 정신적 스트레

스를 보면 七情에 의한 손상이 五臟의 손상 등과 같이 구체적 

臟腑의 기능에 이상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육체적인 병적 상태

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는 등 한의학에서는 감정이나 외부 환

경의 변화가 자극 인자로 작용하는 것을 스트레스라 인식하였

고, 특히 七情傷에 의해 발생하는 氣의 변조를 심리적 스트레

스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자극 요인

들이 신체에 正氣와 邪氣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병적 요인이 발생하여 여러 질환이 발생한다고 보았

다39).

이처럼 외부로부터의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해 인체 恒常性

의 이상이든 아니면 氣의 변화에 의한 것이든지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발생 측면에서는 서양의학과 한의학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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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사한 기록을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를 氣의 변화로 인식하고 있는 한의학계에서도 항

스트레스 효과를 가진 약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신체적 스트레스에 대해 한의약 처방 또는 단일 약재

를 투여하여12-13) 뇨나 혈중의 catecholamine 또는 혈중 

cortisol 함량을 측정하여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

은 일부 보고되었으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단일 

약재를 재료로 한 결과14-16)만 보고되었을 뿐 처방을 재료로 

한 연구 결과의 보고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金匱要略17)의 半夏厚朴湯은 半夏와 厚朴을 主藥으로 하고 

그 외에 茯苓, 生薑, 蘇葉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化痰散結 및 

和胃降逆의 작용을 나타내는 半夏와 行氣開鬱 및 下氣除滿의 

효능을 가진 厚朴이 주된 작용을 하며, 寬胸 및 氣鬱을 宣通

하는 효능을 가진 蘇葉, 半夏의 化痰 작용을 도와주는 茯苓, 

그리고 半夏의 和中止嘔 작용을 도와주는 生薑이 함께 배합되

어, 전체적으로는 情志不暢에 의한 痰氣鬱結證을 해소할 수 

있는 처방으로 알려져 왔다40-41).

위에서와 같이 서양의학과 한의학 모두 감정과 정신적인 

여러 변화들이 결과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에서의 병인인 氣鬱이나 氣

逆에 대해 行氣散結 및 降逆化痰하는 처방을 활용하여 스트레

스로 인한 직접적인 생체의 병리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의

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생쥐에 심리적 스트레스 부하 장

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결과

를 살펴보았다.

Corticosterone은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

몬으로 스트레스 자극에 의하여 분비가 증가된다. 주로 혈청 

중의 corticosterone이 스트레스 자극에 의해 분비가 증가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청 중의 corticosterone을 측정한 

결과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보다 약 170% 정도 높은 혈중 수치를 보였으며, 이에 비

해 실험군에서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

하게 수치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3). 위와 같은 혈

중 corticosterone 함량 측정을 통해 신체적 스트레스가 심리

적 스트레스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며, 半夏厚

朴湯 추출물이 심리적 스트레스의 완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전달물질이나 일부 호르몬

의 분비에 이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monoamine의 함량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는데, 이런 monoamine은 스트레스의 종류와 작용 부위에 

따라 변화의 양상에 차이가 있으며, 이 가운데 

noradrenaline이란 호르몬의 분비는 uncontrolled stressor

로 인해서 또는 대뇌의 frontal cortexsk dorsal cortex, 

hypothalamus 등에서 억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35). 

Noradrenaline의 분비량에 미치는 半夏厚朴湯 추출물의 영향

을 분석한 결과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체적 스트레스

를 받은 대조군의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 부하 그룹에 비해 함

량이 아주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대조군이 실험군에서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스트레

스가 정신적 자국에 의한 스트레스보다 훨씬 크게 

noradrenaline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며 半夏厚朴湯이 심리적 

스트레스의 완화 효과가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 부하로 인해 뇌 조직 내 지질 과산

화물 함량이 정상 수치보다 증가하였는데 (Fig. 5) 이러한 결

과는 직접적인 화학적 물리적 이외에 심리적 자극으로도 생체 

내 기질적인 변화가 야기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일반적

으로 세포막 지질의 과산호는 세포막의 투과성을 변화시키고 

물질 이동계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의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세포 기능 손상의 주요한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표 중 하

나이다42). 半夏厚朴湯을 투여한 결과 Fig. 5에서 보여지는 바

와 같이 대조군의 뇌 조직 내 지질의 과산화물이 정산군에 비

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실험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차이

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半夏厚朴湯이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뇌 조직 내 지질 과산화물의 생성 억제에는 관여하지 않

음을 나타낸다.

Elevated plus-maze를 이용한 항불안 효과를 관찰한 결

과는 (Fig. 6) open arm에 머무르는 시간은 실험군이 대조

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open arm과 closed arm 

사이의 이동 횟수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Fig. 7). 이로 볼 

때 半夏厚朴湯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불안을 줄이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부하된 

5일 동안 半夏厚朴湯 추출물을 함께 투여하면 그 결과로 심

리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아울러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병리적인 지표들

의 증가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半夏

厚朴湯의 이러한 작용에 어떠한 기전들이 관여하는지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半夏厚朴湯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얼마나 해소시킬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적 스트레스를 부하하면서 半夏厚

朴湯 추출물을 100 ㎎/㎏로 5일간 투여하면서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병리적 지표들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혈청 중 corticosterone은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되었으

며, 半夏厚朴湯 추출물 투여로 감소되었다.

2. 뇌 조직 내 noradrenaline의 함량은 스트레스에 의해 

감소되었으며, 半夏厚朴湯 추출물의 투여로 대조군에 비해 실

험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3. 뇌 조직 내 지질 과산화물의 함량은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되었으며, 半夏厚朴湯 추출물의 투여로 감소의 경향을 보

이기는 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4. 半夏厚朴湯 추출물 투여로 Elevated plus-maze에서 

open armdp 머무는 시간이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open armrhk closed arm 사이의 

이동 횟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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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半夏厚朴湯 추출물이 심리적 스트

레스의 해소와 이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 억제에 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련 질환 치료 약물로 효과적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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